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냉동창고, 냉매 주입작업 중 화재
지하층 작업 인부 40명 사망 … 기계실 유증기 발화 폭발사고 추정

경기도 이천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해 지하층에서 작업하고 있던 인부 등 40명이 숨지

는 참사가 빚어졌다.

화재가 발생한 곳은 밀폐된 지하공간으로 유독가스가 가득 찬 관계로 대피가 불가능했던 데다 구조작업마저 

힘들어 인명피해가 컸다.

소방당국은 유증기에 불티가 튀며 연쇄폭발과 함께 순식간에 불길이 지하층 2만여㎡ 전체로 번지는 바람에 

인부들이 속수무책으로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했다.

1월7일 오전 10시45분경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물류센터 코리아2000 지하층 기계실에서 연쇄폭발과 함

께 지하층 전체로 불이 삽시간에 옮아붙었다.

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, 화재 당시 건물 지하층에서는 인부 57명이 작업 중이었으며, 오후 3시11분부터 

오후 11시18분까지 40명이 지하층 곳곳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

나머지 17명은 구조되거나 자력으로 탈출했다. 구조자 가운데 10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부는 중태인 

것으로 알려졌다.

화재현장에는 냉동설비 34명, 전기설비 17명, 에어컨설비 3명 등 작업인부 54명과 관리자 등 57명이 있었던 

것으로 파악됐다.

불은 지하층과 지상 1-2층 2만8480㎡와 설비류, 차량 15대 등을 태워 6억원(소방서 추정)의 재산피해를 냈

다.

화재는 코리아2000 지하1층 기계실에서 유증기가 발화하며 처음에 폭발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.

경기도소방본부 관계자는 “기계실에서 유증기가 폭발하며 연이어 10초 간격으로 3번의 연쇄폭발이 있었고 

건물이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진 관계로 순식간에 지하 1층 전체로 불길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인다”고 말했

다.

또 “창고 내부 마감작업으로 유증기가 상당부분 남아 있었던 것 같다”며 “화재당시 냉매(프레온가스) 주입

작업과 함께 용접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돼 화재원인과의 연관성에 대해 파악 중”이라고 말했다.

코리아2000 관계자는 “작업은 냉매 주입작업이 주를 이루었고 일부에서 우레탄폼 유증기를 주목하는 데 우

레탄폼 발포작업은 12월29일 끝난 상태였다”며 “우레탄폼 연료를 치우지 않아 지하실에 남아 있었던 것은 맞

다”고 말했다.

현장에서는 200리터 우레탄폼 연료 15통이 남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.

불이 난 창고 지하 1층은 면적 2만3338㎡로 밀폐된 공간이라 유독가스가 순식간에 번지며 희생자들이 대피

로를 찾지 못해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.

폭발로 배관이 붕괴되며 창고에 설치된 224톤 물탱크와 스프링클러는 무용지물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.

코리아2000은 2007년 7월 착공해 11월5일 준공했으며, 지하1층(2만3338㎡), 지상2층(1층 5700㎡에 2층 1545

㎡)에 연면적 2만9583㎡ 규모로 철골조 샌드위치패널로 지어졌다.

1월12일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며, 냉매(프레온가스) 주입작업과 전기설비작업 등 마무리 공사 중이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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